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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

- 가족사랑의 날 지정·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 환경조성 -

-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215개사로 증가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‘가족친화인증기관 

심사’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.

‘가족친화인증’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·양육 

지원, 근무 환경 개선,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

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·기관을 서류 심사, 직원만족도 설문조사, 현

장 심사, 최종 인증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한다. 

 

인천시는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후 연장에 이어 올

해 재인증을 획득했으며, 2025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

유지한다.

시는 주 2회, 수요일과 금요일을 ‘가족 사랑의 날’로 지정해 정시

퇴근을 권장하고, 장기근속 휴가 지원, 출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

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가족휴양시설 및 휴양지원금 제공, 직장



- 2 -

어린이집 운영,‘직원 마음건강 지원’상담제도 운영, 힐링캠프 운영, 

헬스키퍼 및 부속한의원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해 좋은 

평가를 받았다.

또한 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관내 기업 및 기관을 

대상으로‘22년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했다. 

이런 노력으로 ㈜다담푸드, ㈜이엘바이오 등 51개사의 신규 인증과 

42개사의 연장·재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이 지난

해 총 187개사에서 215개사로 증가하는 성과도 이뤘다.  

한명숙 시 가족다문화과장은 “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

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”이라면서 “인천시 관내 기업 및 기관에

도 가족친화제도를 정착시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으로 모든 시민이 

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
